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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노화 경험에 대한 지각을 다차원적이고 다방향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Barker 등(2007)이 개발한 노화 지각 척도(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P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만 60세 이상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7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7개의 
하위요인, 25문항으로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K-APQ)를 구성하였다. 7개의 하위요
인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정서표현이었다. K-APQ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4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K-APQ 최종모형의 모형 적
합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APQ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하위요
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ATOA), 삶의 질 및 우울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 노화, 노화지각, 노화인식, 노화태도,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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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
기의 삶을 이해하고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응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
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기 때
문에(통계청, 2020)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North & Fiske, 2015).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
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비용 
증가와 퇴직 이후 소득원 상실로 인한 빈곤 문제, 
핵가족화 및 가족 결속도 감소로 인한 소외감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이건혜, 2016).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양적 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를 인식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
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관한 관
심으로 이어졌다(김동배 외, 2012; 정일영, 2015; 
홍영준, 이정훈, 2014). 

노년기에는 노화가 진행되며 필연적으로 생물학
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발
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이러한 복잡한 
변화, 즉, 본인의 노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인지
적 표상을 발전시키게 된다(Wurm & Westerhof, 
2015). 이는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더라도, 생리학적․유전적 과정에 의해 전적으
로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최은영, 2018). 즉, 
개인이 노화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고 경
험하는지는 생물학적․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노화
의 진행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Westerhof 
et al., 2014). 게다가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이고 
객관적인 노화 관련 변화를 겪더라도 이것이 일상
의 기능이나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 변화를 주관적으로 지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남상희, 김지연, 2021), 최근에는 개인이 주관적
으로 지각하는 노화 과정에 관해 관심이 조명되고 
있다.

노화에 대한 자기지각, 즉, 노화 지각(aging 
perception)은 자신의 노화 및 관련 변화에 대한 
개인의 관점으로(Wurm & Westerhof, 2015), 노
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태도로도 알려져 있다
(Diehl & Wahl, 2010; Levy et al., 2002).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 변화에 대한 
인식, 즉, 노화 관련 변화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의미한다(Diehl & Wahl, 2010). 이러한 노화에 대
한 지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
리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의미 또한 포함되었다
(Kite et al., 2005; Levy, 2003). 가령, 노화 과정
에서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약화 및 건강의 쇠퇴,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
운 현상이지만, 신체적 쇠퇴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부정적 경험뿐 아니라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성장
이나 지혜의 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
기도 한다는 것이다(남상희, 김지연, 2022a). 이러
한 노화 지각은 노년기 건강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심
리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순이, 2005). 예를 들어, 노인이 자신의 노화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노인들의 전반적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만 아
니라(Bryant et al., 2012; Dutt & Wahl, 2019; 
Wurm et al., 2013), 부정적인 요인들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others et al., 2019). 

먼저, 노화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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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 et al., 2016), 노화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흡기 원인으로 사
망할 확률이 낮았으며(Levy & Myers, 2005) 약 
7.5년 더 오래 사는 결과를 보였다(Levy et al., 
2002). 또한, 노화에 대해 긍정적 자기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인종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향후 20년 동안 음주 
및 흡연 제한, 차량 안전벨트 사용, 식이요법, 운
동, 정기검진 등의 예방적 건강 행동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Levy & Myers, 2004). 나아가 
노년기가 되어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
하며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도 보고된 바 있다(전상남, 신학진, 
2009).

반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삶에 대한 만
족,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영향
을 미친다(Bryant et al., 2012; Wurm et al., 
2013). 노화 과정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경
우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더욱 심화되
며, 인지능력 저하와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만족감이나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전태순 외, 2020; Woodford, 1998).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노인
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우울한 경향이 있으
며(이금재, 박혜숙, 2006),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
는 노인들의 경우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Vaillant & Mukamal, 2001).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
념에 노출된 노인들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노출된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글쓰기 능력이 
감퇴하며, 걷는 속도까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Levy,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노화 지각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노화 지각 양상을 이해하
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노인이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노화지각이 어떻게 신
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한
다면,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
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고, 이것이 변화에 대
한 적응 노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노화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나아가 전반적인 
노인복지나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중요한 사
회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최은영, 2018). 일반적으
로 사회에서 고령자는 약하고 노쇠하며 지적 능력
이 퇴화한 존재로 간주하여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
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이윤경, 2007; Martins et al., 2009).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태도
는 연령차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가 일
상생활 및 고용 장면에서 노인차별 경험을 보고하
였다(김욱, 2002). 사회 전반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태도는 노인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노화 과정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 및 자존
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적 구조를 만든다(이신숙, 
2013; Levy, 2009; Yun & Lachman, 2006). 문
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자기지각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
로만 지각하여, 우울이나 기억력 감퇴 등 여러 정
신건강 문제를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Law et al., 2010). 이는 노
년기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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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까지 저해할 수 있다(최은영, 2018). 하
지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신념이 중재를 통
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Ory et al., 2003; Shenkin et al., 
2014),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노년기의 신체
적․심리적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화 지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
미 있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화에 대한 주관적 지각
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는 제한적
이며(Quirouette & Pushkar, 1999), 기존의 검사
들은 크게 세 가지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노화
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 양가적인 태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노화지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도구인 필라델피아 노인용 사기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Morale Scale) 
(Lawton, 1975)의 하위 요인인 노화태도 척도는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여 널리 사용되지
만,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역방향으로 간주
하여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남상희, 김지
연, 2022a).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화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지각을 가
지는 양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Carstensen et 
al., 2011). 게다가, 이렇게 노화가 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도 하는 만큼(성기월, 
2011; 이수림, 조성호, 2007; Staudinger et al., 
1992), 양가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은 노화 지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화 지각은 객관적 변화 그 자체보다는 
노화로 인한 변화를 자각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축적 및 해석하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으로 볼 수 있다(Brothers, 2016; Diehl & 
Wahl, 2010). 하지만 기존 척도에서는 노화 과정
에 따른 통제력 상실의 불안 및 나이 지각, 노화에 
대한 체감 등 주관적 지각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
는 데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노화에 대한 개
인적 경험 척도(Steverink et al., 2001)와 노화 태
도 척도(Laidlaw et al., 2007)의 경우 전자는 신체
적 감퇴, 지속적 성장, 사회적 손실의 차원으로, 후
자는 심리사회적 손실, 신체적 변화, 심리적 성장
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노화 지각의 양방향적 속
성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주로 신체적․심리적․사
회적 변화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는 질병과 
장애 및 위험 요인의 부재,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적 유능성과 직
업적 성공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였지만(Vaillant & 
Mukamal, 2001), 이는 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과 생산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척도
들은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각 개인
이 느끼는 노화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구체적 변화
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노화 지각의 양방향적 속성을 반영하더라
도, 노화 경험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포괄적
으로 다루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진다(Phelan et al., 2004). 예를 들어, 노화인식 
척도(Awareness of Age-Related Change Scale) 
(Brothers et al., 2019)의 경우, 손실과 이득의 양
방향으로 구분하여 노화 경험의 복잡성을 포용하고
자 하였으나 손실 경험은 부정적 인식으로, 이득 
경험은 긍정적 인식으로 직접 연결 지어 노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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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건강의 쇠퇴와 같은 노화
의 부정적 결과를 가족의 사회적 지지 등 삶의 의
미를 발견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지각
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정서적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Barker 등(2007)은 
노화 지각 척도(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이하 APQ)를 개발하였다. APQ 척도는 기존 척도
에서 한계들을 보완하였다. 먼저,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지각의 단일차원으로 노화를 바라보지 않고 
하위요인의 특성과 점수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을 모
두 포괄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점수가 낮으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방향적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노화로 인한 객관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주관
적 체험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내 
나이를 의식한다.”, “내가 앞으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지는 나에게 달려있다.”와 같은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주관
적 인식이나 노화에 대한 체감, 노화로 인한 통제
감 관련 이슈 등 개인의 내적 경험을 문항에 반영
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문항이더라도 개인의 주
관적 지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
다는 특성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가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은 매일 매일 변한다.”와 
같은 문항은 단순히 노화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지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노화 과정에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순환적 경험을 반영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APQ는 Leventhal의 자기-조절 모델
(Self-Regulation Model)을 이론적 틀로 삼았다
(Leventhal et al., 2020). 자기-조절이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신체, 감정, 자원

을 기능적으로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
미하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안녕감을 유지하
기 위한 의도적 노력과 행동을 말한다(Leventhal 
et al., 1992). 자기-조절 모델에서는 개인을 자신
의 현재 상태와 목표 혹은 이상 상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각하면 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
동하는 문제해결자로 가정한다. 특히 개인이 자신
의 의지에 의해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해서 건강 유
지와 증진,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전략적으
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한 개인이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증상 및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경험했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자기-조절 활동
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Leventhal & Cameron, 
1987). 이에 Leventhal 등(2004)은 자기-조절 모
델을 개인의 건강 및 질병 관련 맥락뿐 아니라 다
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을 연구하는데 동
일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화는 질병이 아
닌 정상적인 삶의 단계이며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
인으로 명명하지는 않으나, 노화를 지각하고 적응
하는 과정을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유발하는 과정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 및 질병 관련 자기-조절 
모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질병을 겪었을 때 이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는 일종
의 표상들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표상의 내
용은 구체적으로 정체성(질병의 명칭과 성격 및 증
상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 시간경험(timeline; 
질병의 시간과 경과, 급/만성 또는 주기 여부), 결
과(질병이 삶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질병을 관리
하는 개인적인 방법), 원인(질병의 가능한 원인들), 
정서 표현(질병으로 인해 유발된 정서적 반응)으로 
나뉜다. Barker 등(2007)은 위의 6가지 표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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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노화 과정에서의 건강 관련 변화 경험
으로 명명하였고,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그 기전을 질병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없어 
“원인”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남은 4가지 표상(시
간경험, 결과, 통제, 정서표현)을 APQ에 적용하였
고, 이를 7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7개의 하위요인 중 첫 번째로 노화 과정에 대한 지
각(timeline)은 시간에 따라 각각 만성적인 것(노화
에 대한 지속적이고 오래된 지각)과 순환성을 가지
는 것(노화에 대한 지각의 주기적 변화)으로 구분
한다. 두 번째로 결과(consequence)는 노화가 미
치는 영향에 따라, 세 번째 통제감(control)은 노화
의 측면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각각 긍정적․부정적 차원으로 나뉜다. 마지
막으로 정서 표현(emotional representations)은 
불안, 우울, 걱정 등 노화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
응을 말한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7가지 요인들을 
통해 노화 경험의 복잡성을 더 종합적이고 깊이 있
게 이해하고,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노화 지각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화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APQ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학
문적․임상적으로 유용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손난희, 유성경, 2012), 게다가 빠
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 고유의 노화지각 
관련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현실
을 고려할 때, 이미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APQ
를 국내에 타당화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화에 대한 태도는 문화마
다 그 차이가 있어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맞는 척
도를 갖추는 것은 척도의 유용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노화 지각, 노화 불안 등 기존의 노화 관련 

척도들이 서양에서 개발되어 사용됐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보다는 한국의 노인
들에게 맞는 표준화 절차를 거친다면 척도의 활용
성과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김욱(2010)은 한국 노인과 미국 노인의 노화 
불안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 노인이 미국 노인보다 높은 노화 불안 수준
을 보였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서구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보고 또한 존재하므로
(Demakakos et al., 2007), 한국에서의 APQ의 사
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APQ 척도는 프랑스, 이란, 대만 등에
서 번안 및 타당화 되었는데, 프랑스판 APQ는 6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서 32문항, 7개 하위요인으로 영어판 원척도와 동
일하였으며, 이를 프랑스의 65세 미만 장년층에
게 실시하여 비교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Ingrand et al., 2012). 반면, Sexton 등(2014)이 
영어판 원척도에서 검사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념과 이론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여 개발한 
단축형 APQ(17문항 5요인; 시간경험, 긍정적 결과, 
긍정적 통제감, 정서 표현, 부정적 결과 및 통제감)
를 타당화 한 대만판 단축형 APQ에서는 기존 영어
판 척도의 정서 표현, 부정적 결과, 부정적 통제감 
등 부정적 요인들이 묶여 도출되었고, 오히려 원척
도의 문항 중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문항을 더해 
18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Wang et al., 2021). 
뿐만 아니라, 이란판 APQ는 20문항 4요인(부정적 
결과, 정서 표현, 긍정적 결과, 긍정적 통제감)으로 
영어판 원척도의 시간경험과 관련한 요인의 문항들
이 제거되면서 요인들이 대거 축소되고 문항들이 
재배치되었으며, 이를 새로운 버전의 단축형 APQ
로 제안하는 등 아시아권 국가의 노인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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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을 때 APQ의 요인구조와 문항의 적용이 다르
게 나타났다(Miremadi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APQ 사용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요인구조와 문항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구조와 문항
을 재검증하고, 척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기존에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던 노화인식 및 
태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
하였으며,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
일하게 APQ와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한 APQ를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
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관련 연구자와 상담자들이 
활용하여 연구가 활성화되고 노화 지각과 노년기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노인들
의 노화 지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만약 개인
이 부정적인 지각이 강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상담, 교육이나 정책 마련 등 다차원적인 사회
적 서비스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350명의 표본 1과 410명의 표본 2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 1의 경우,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상담심리 
연구실에서 수행한 [VR/AR 기반의 지능형 라이
프컨설턴트 구현]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표본 2의 경우, 아주대학교 성인 
임상심리 및 노화 연구실에서 수행한 ([신임교원 
정착연구] 코로나 19 관련 한국인의 노화 고정관
념 척도와 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번호: 
S-2021-G0001-00075))의 일환으로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리
서치 회사를 통해 표본 1은 2023년 7월 중 약 2주 
간, 표본 2는 2022년 8월 중 약 3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방법, 비밀보
장,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후 설
문에 응답하였으며 완료 후 보상을 받았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고령자이므로 그 취약성을 감안하
여 설문 참여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불
편감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공동연구자가 위기상담 및 무료상담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표본 1은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표본 2는 확인
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활
용되었다. 표본 1은 평균 연령이 65(SD=4.29)세이
고, 남성이 189명(54%), 여성이 161명(46%)이며, 
표본 2는 평균 연령이 68(SD=3.91)세이고, 남성이 
242명(59%), 여성이 168명(41%)이었다. 두 표본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표 1). 응답자의 가계 평
균 월 소득은 표본 1에서 약 346만 원, 표본 2에
서 약 332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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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빈도수

표본 1(n=350) 표본 2(n=410)

성별
남성 189(54) 242(59)
여성 161(46) 168(41)

최종학력

초등 졸업 이하 2(6) 2(0.5)
중학 중퇴 및 졸업 6(1.7) 10(2.4)
고등 중퇴 및 졸업 96(27.4) 105(25.6)

대학 중퇴 및 졸업 이상 246(70.3) 293(71.5)
주. 백분율은 소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음.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도구

노화 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화 지각 척도(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PQ)는 Barker 등
(2007)이 개발한 척도로, 노화에 대한 지각을 평가
하는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이다. APQ는 8개의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 관
련 변화에 대한 하위요인을 제외한 7개의 하위요
인, 총 32문항을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요인은 만
성적 노화경험(timeline chronic), 순환적 노화경
험(timeline cyclical), 긍정적 결과(consequences 
positive), 부정적 결과(consequences negative), 
긍정적 통제감(control positive), 부정적 통제
감(control negative), 정서 표현(emotional 
representations)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만성적 노화경험은 개인
의 나이 혹은 노화의 알아차림에 대한 정도가 만성
적임을 의미한다. 순환적 노화경험은 개인의 노화 
알아차림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긍정적 결과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노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부정적 결과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노화가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나타낸다. 긍정적 통제감은 노화와 관련
된 경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통제감은 노화와 관련
된 경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 표현의 경우, 기존의 
Leventhal의 자기조절 모형의 질병에 대한 정서적 
표상을 노화의 맥락에 맞게 이해한 것으로 질병에 
대한 공포,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과 같이 노화에 
대한 불안, 걱정, 화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이
다. 이에 원어 그대로 번역하여 하위 요인명으로 
사용하였다. 정서 표현은 노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
해 야기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뜻한다. 원척도
의 Cronbach's α값은 긍정적 결과를 제외한 모든 
하위 차원에서 0.70이상이었다. 

한국판 노인용 사기 척도
참가자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

이는지 측정하기 위해 Lawton(1975)이 필라델
피아 노인연구소에서 개발한 노인용 사기 척도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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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MS)를 사용하였다. PGCMS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기를 측정한다. 노인의 사
기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요인은 노인이 처한 삶에서 정서적인 삶을 측정
하는 평정감(agitation), 노화로 인한 변화에 적응
하는 특성을 측정하는 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own aging; ATOA), 살아가는 데 있어 외
로움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
도(lonely-dissatisfac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유경 등(201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노인용 사기 척도 중 노화에 대한 태도 하위 요인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음을 의미한다. 유경 등(2012)의 1차 연구에서 노
화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의 Cronbach's α값은 
0.7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0
이었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삶의 질 척도(WHO 

Quality of Life Scale; WHOQOL)는 최근 2주 동
안 느낀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
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성길 등(2000)이 개
발한 총 26문항의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여 참가자
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많이 그
렇다)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성길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4이었다.

한국어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참가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ilkh

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을 조맹제 등
(1999)이 한국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어판 단
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 도구를 사용하였다. 
SGDS는 총 15문항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묻는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
고, 우울 상태와 관련된 응답은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맹제 등(1999)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0.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0이었다.

연구절차

노화 지각 척도(APQ)를 개발한 Maja Barker로
부터 번안 및 타당화 연구를 허가받았다. 연구자가 
1차로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
어에 모두 능통한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가 이를 기
존 APQ의 문항과 비교 검토하여 문항을 수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번역된 문항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통해 노화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포함되는 고령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자 선정 및 연
구절차를 아주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받고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208-HB-002, 
202307-HB-EX-001).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5와 
AMOS2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 1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각 문항 제거 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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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통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2의 경
우,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
증하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는 상관분석을 실시하는데 활용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요인분석 전 표본 1을 대상으로 K-APQ 32개의 
문항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2.44~4.04, 표준편차
는 .64~1.03로 나타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이 적절
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표본 1을 대상으로, 전 각 문항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2문항 모두 왜도가 2 미
만(0.00~0.87), 첨도가 4 미만(0.03~1.51)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한 것을 의미
하여 연속형 변수로 가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Hong et al., 2003). 이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 측도는 .89, Bartlett의 구형성 
지표는 χ2=4933.49(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양병화, 1998). 다음
으로 주축요인분석과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Oblimin)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나타

났으며, 스크리 도표도 8요인 이후부터 평평한 기
울기를 보였다. 이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일치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지된 결과
이다(Barker et al., 2007; Chen et al., 2012; 
Ingrand et al., 2012). 따라서 요인 수를 7개로 
확정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7개로 고정한 후, 주축요인
분석과 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 문항 17번(나이
가 들수록 덜 독립적이 된다), 18번(나이가 드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번(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다), 22
번(노년기에 내가 얼마나 기동성이 있을지는 나에
게 달려 있지 않다), 27번(나이가 든다는 것이 좋
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30번(나는 최근 내 나
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한다), 32번(나는 최근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항의 요
인부하량 절대값이 0.40 이하로 나타나 해당 문항
들을 제거하였다(Hair et al., 1998).

다음으로, 요인 내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교차 적
재문항의 요인부하량 절대값 차이가 0.10을 넘지 
않는 문항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그 결과, 21번(나이가 들면서 느
려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문항이 
6요인과 7요인에 각각 0.40, -.30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그 차이값이 0.09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차 적재문항의 경
우 연구자의 판단으로 문항 제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척도에 포함될 수 있
다(서원진 등, 2018; 한상숙, 이상철, 2012). 그에 
따라 21번 문항을 검토한 결과, 6요인과 7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차이값이 거의 1에 가깝고 ‘부정
적 통제감’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0.4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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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3.82 .73 -.59 .91
2 3.35 .89 -.33 -.41
3 2.65 .86 .53 .07
4 3.44 .86 -.51 -.03
5 3.23 .90 .03 -.67
6 2.83 .85 .19 -.52
7 3.20 .85 -.13 -.35
8 3.69 .87 -.36 -.35
9 3.21 .98 -.20 -.73
10 3.89 .68 -.60 .83
11 3.91 .64 -.74 1.51
12 4.04 .69 -.62 .87
13 3.05 .96 -.00 -.63
14 3.47 .88 -.57 .00
15 3.92 .72 -.74 1.45
16 3.91 .78 -.82 1.30
17 2.96 .88 -.00 -.73
18 3.32 .96 -.31 -.65
19 3.85 .76 -.87 1.23
20 3.13 .90 -.01 -.62
21 3.57 .87 -.50 -.19
22 2.87 .98 .20 -.84
23 2.98 .93 .12 -.77
24 2.95 .90 .14 -.81
25 3.14 1.03 -.12 -.81
26 2.85 .88 .32 -.46
27 3.35 .80 -.35 -.28
28 2.95 .86 .15 -.47
29 2.44 .91 .53 .13
30 3.03 .99 -.06 -.76
31 2.66 .82 .39 -.03
32 3.29 .85 -.39 -.40

표 2. K-APQ 척도의 문항별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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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요인

1 2 3 4 5 6 7
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제감 부정적결과

9 .75
13 .70
25 .73
26 .40
29 .58
10 .62
11 .63
12 .77
14 .42
15 .78
6 .62
7 .85
8 .43
1 -.79
2 -.74
3 -.56
4 -.76
5 -.62
28 .70
31 .41
21 .40
23 .68
24 .46
16 .46
19 .58

고유값 8.69 2.90 1.39 1.27 .78 .68 .54
분산비율 27.18 9.07 4.37 3.99 2.43 2.15 1.70

누적분산비 27.18 36.25 40.62 44.62 47.06 49.21 50.91
신뢰도

(Cronbach’s α) .86 .79 .69 .82 .66 .71 .71

표 3. APQ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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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본 1의 스크리 도표

나타났으며, 신체적․인지적 쇠퇴로 인한 둔감화를 
측정하고 있어 노화로 인한 통제감 상실과 관련된 
핵심 문항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요인과 7요인은 두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요인과 7요인의 두 문항간 상관계수가 
각각 .49**, .56**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
고, 선행 연구 결과에서 5요인(28, 31번), 7요인
(16, 19번)에 해당하는 문항이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문항 
구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최종 요인구조는 7
요인 25문항이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종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
은 적정한 수준(0.35~0.78)의 공통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종문항 내용을 표 4에 제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 하위요인, 
25문항 모형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
이 7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FI=0.93, GFI=0.90, 
TLI=0.92, RMSEA=0.05, SRMR=0.04로 모두 양
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
하였다.

타당도 검증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최종 모형인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Korean 

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K-APQ)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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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번호 요인 공통성

정서
표현

9 나이가 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74
13 나이가 드는 것이 나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67
25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69
26 나이듦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 .39
29 나이가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55

긍정적 
통제감

10 내가 노년기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52
11 나의 노년기 대인관계의 질은 나에게 달려있다. .45
12 내가 앞으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59
14 나이가 들어도 독립심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36
15 나이가 드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지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 .65

긍정적 
결과

6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는 것 같다. .46
7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인간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 같다. .76
8 나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35

만성적
노화경험

1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 .65
2 나는 항상 내 나이를 의식한다. .53
3 나는 늘 나 자신을 늙은 사람으로 분류한다. .49
4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다. .56
5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나이를 느낀다. .49

순환적
노화경험

28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63
31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은 매일 매일 변한다. .48

부정적
통제감

21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45
23 나는 나이가 들수록 활력과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63
24 나는 나이듦이 나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 .43

부정적
결과

16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생긴다. .53
19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든다. .55

표 4. K-APQ 최종문항 및 공통성

모형 설명 χ2(df) CFI GFI TLI RMSEA SRMR
7요인, 25문항 541.619(254)*** 0.93 0.90 0.92 0.05 0.04

***p<.001.

표 5. 최종 모형의 모형 적합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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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

노화에 대한 태도 -.64** .47** .35** -.41** -.28** -.54** -.48**

삶의 질 -.53** .52** .37** -.34** -.22** -.46** -.35**

우울 .53** -.42** -.26** .34** .21** .41** .30**

**p<.01.

표 6.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의 타당도 결과

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노인
용 사기 척도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K-APQ의 하
위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 하위 요인 간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반면, 정서 표현,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 하위 요인 간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K-APQ에 대한 공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
K-APQ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삶

의 질(WHOQOL-BREF), 우울(SGDS)과 K-APQ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은 K-APQ의 정
서 표현,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
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이는 반면, K-APQ의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울은 K-APQ의 정서 표현, 만성적 노
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K-APQ
의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
서도 노인 혹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
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정태연, 2008; 정태연, 
윤가현, 2018). 노년기 심리적 특성 중, 노화 지
각(Perceptions of Aging) 혹은 노화 자기-지각
(Self-Perceptions of Aging)은 노화 진행의 개인
차(Kotter-Grühn et al,, 2009; Levy et al., 
2002)는 물론 신체적(Westerhof et al., 2014) 및 
심리적 건강(Sabatini et al., 2022)과 관련한 중요 
개념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
인이 자신의 노화 경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
는지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노화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Barker 등(2007)이 개
발한 APQ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구
체적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 구조, 신뢰도, 수
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판 APQ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스크리 도
표를 고려한 결과, 원척도 APQ와 동일하게 7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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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
하량이 절대값 0.40이하인 원척도 문항 17번(나이
가 들수록 덜 독립적이 된다)번, 18번(나이가 드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번(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다), 22
번(노년기에 내가 얼마나 기동성이 있을지는 나에
게 달려 있지 않다), 27번(나이가 든다는 것이 좋
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30번(나는 최근 내 나
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한다), 32번(나는 최근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을 제거하여, 
25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5개 문항으로 구성
된 7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표
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 7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한국판 APQ의 7개 하위요인
은 원척도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모든 하위요인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
타냈다. 구체적으로 순환적 노화경험의 내적합치도
는 0.66으로 중간 수준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다
른 모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0.69~0.86 사이로 중
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25문항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APQ 모형이 국내 
노인들의 주관적인 노화 경험의 각 하위 차원을 독
립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화 지각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원척도 APQ의 7요인
과 동일한 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
과,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
제감, 부정적 결과의 최종 7요인 모형이 국내에서 
노화에 대한 지각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의 
선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7요인 모형은 여러 국가

에 걸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Chen et al., 2012; Ingrand et al., 2012). 이는 
K-APQ가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연구와 교차 타당
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K-APQ의 최종 7요인은 기존의 원척도 APQ의 
개념적 모형과 일치한다. Leventhal의 자기-조절 
모델에서 개인은 일련의 논리적 주제나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건강 위협이나 질병에 대한 표상을 
형성한다고 보며, 인간이 질병을 비롯한 신체증상
을 자각하거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 받았을 
때 인지와 정서의 두 체계에서 각각 해당 정보를 
처리한다고 가정하였다(Leventhal et al., 2004). 
원척도 APQ는 이러한 자기-조절 모델의 차원들을 
노화의 맥락에 맞게 변형 및 이해하였다. 이를 번
안 및 타당화한 K-APQ의 최종 요인구조에서도 자
기-조절 모델의 핵심 차원을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원척도의 이론적 모형이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구체적으로 K-APQ의 6요인-긍정적 통제감, 긍
정적 결과,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
정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 하위 요인에 관한 내용
들은 노화 경험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고, 
마지막 1요인-정서 표현 하위요인에 관한 내용들은 
노화 경험에 대한 정서적 표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자기-조절 모델에 따라 노화 과정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는 인지 및 정서적 측
면에서 처리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심리적 안녕감, 
정서적 고통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K-APQ
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정서표현 
하위요인은 우울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화에 대한 정서적 
표상이 노화 지각의 정서적 및 인지적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는 자기-조절 모델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Leventhal 등의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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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감

긍정적

결과

만성적

노화경험

순환적

노화경험

부정적

통제감

부정적

결과

정서 표현        

긍정적 통제감 -.31**

긍정적 결과 -.19** .46**

만성적 노화경험 .48** -.19** -.08

순환적 노화경험 .40** .007 .04 .18**

부정적 통제감 .55** -.30** -.15** .45** .43**

부정적 결과 .52** -.21** -.18** .37** .37** .52**
**p<.01, ***p<.001. 

표 7.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개인이 이러한 정서 및 인지적 결과를 기반으로 노
화의 경험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노화 지각을 조절하는 과정
을 거친다고 제안한다. 유사하게 인지적 표상에 포
함되는 하위요인들도 우울, 삶의 질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PQ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 요인 간 상관은 순환적 노화경험과 긍정
적 통제감 간의 관련성을 제외하고 원척도 APQ의 
하위 요인 간 관계와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각 하위 요인이 노화 경험에 대한 개
인의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각 하위 요
인이 노화에 대한 태도와 서로 다른 방향의 관련성
을 보인다는 것과 삶의 질, 우울에 개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개인이 인지적 및 정서
적 표상에 포함되는 하위 요인 내용을 구별되게 생
성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개인의 노화 지각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기존 측
정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몇몇 이점을 지닌다. 

먼저, 기존 측정도구로는 전반적인 노화 지각과 변
인과의 관련성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면, K-APQ의 
사용은 하위 요인별로 서로 다른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u 등
(2019)에서 정서표현 하위 요인은 삶의 질 중 신체
적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 
영역과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Hou 
등(2016)은 노화 지각의 하위 요인이 노인의 약물 
순응도를 서로 다르게 예측함을 밝혔다. 이는 
K-APQ의 사용이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화 지
각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분리된 조사를 가
능하게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인 노
화 지각이 아닌 각 하위 요인별로 이루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개입에 있어서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하위 요인별로 서로 다른 결
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하위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식별할 수 있다. 

둘째, K-APQ는 노화 지각의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과 변인과의 관련성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노화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ATOA는 단일 요인으로 노화 지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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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도구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Boeder & Tse, 2021). 국내에서 
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남상희, 김지연(2021)
이 타당화한 한국판 노화인식 척도(AARC)는 긍정, 
부정의 양방향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이나 부정적 
인식의 하위요인이 건강 영역과 그 외 영역 두 가
지로만 구분되어 각 세부 하위 차원의 긍정 및 부
정적 측면의 측정에 제한이 있다. K-APQ는 각 하
위요인 별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
두 포함하는 척도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다. Cramm과 Nieboer(2018)는 APQ를 사용하여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하위 요인이 각
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K-APQ는 긍정, 
부정적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개입 목표
와 관련한 하위요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개입과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는 개입 전략을 
각각 모색할 수 있다(Brown et al., 2021). 

셋째, 노화 지각의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다 풍부
하게 하는데 K-APQ가 사용될 수 있다. 노화 지각
에 관한 국내 종단연구에서 기존의 ATOA 척도로
는 기저선과 몇 년 후에서의 관련 변인에 대한 노
화 지각의 예측 여부와 같은 단순한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면, K-APQ의 사용은 횡단 연구결과와 
종단 연구결과가 하위 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Joshanloo(2022)가 노화 
지각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횡단 및 종단
연구를 한 결과, 연구 시작 시점에서는 통제감과 
결과의 긍정 및 부정적 측면 모두가 지각된 스트레
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추후 7년 동안 
긍정적 결과 하위 요인에서만 예측력이 유지되었
다. 이는 노화 지각의 각 하위 요인이 향후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K-APQ의 사용은 국내에
서도 노화 지각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결과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노화 지각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개입을 구체화하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K-APQ의 사용은 하위 요인에 기반
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노인에서 노화 지각
의 이질성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Yao 등(2022)은 단축형 APQ를 기반으로 잠재 프
로파일 분석을 실시했고 3개의 구분되는 하위 집단
을 밝혔다. 하위 요인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확인된 것으로, 예를 들어 한 집단은 
낮은 긍정적 결과와 낮은 통제감을 특징으로 보이
며, 각 집단별로 우울 및 인지적 변인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의 노
화 지각을 긍정 혹은 부정의 여부로만 설명하는 데
서 더 나아가 어떤 하위 요인별 조합의 특징을 보
이는지를 식별하여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개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상이 학력
과 소득 면에서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표
본 1과 표본 2의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 중퇴 
및 졸업 이상이 각각 72%, 71.5%로 나타나 응답
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 고등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 월 
소득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대한민국 만 65
세 이상의 평균 월 소득의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
은 범위의 평균 소득과 학력 수준을 포함할 수 있
는 표본을 고르게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본 1과 표본 2 모두 2022년에 수집



한국판 노화 지각 척도(K-APQ)의 타당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7, No.3, September 2024 ⎸71

이 진행된 것으로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10만명 이상으로 거리두기 지침이 실시되
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패널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만족하는 표본이기 때문에 노
인의 평균적인 신체 및 인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노화
에 대한 태도, 삶의 질 등의 변인과 상당한 관련성
을 가진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건
강 상태 및 질환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노화지각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K-APQ의 하위 요인과 변인과
의 관련성이 국내에서는 반복검증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인과의 
관련성과는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나 추후 노
화지각에 대한 국내 연구와의 관련성이 더욱 뒷받
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화 지
각을 측정하는 척도(APQ)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
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노화에 대한 지각의 다방향
적 및 다차원적인 면을 보고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노인의 특성이 각 문화 
및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화에 
대한 지각 또한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Yun & 
Lachman, 2006) 한국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척
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th
와 Fiske(2015)에 따르면,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노
인을 더 존경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동양 문
화가 전반적으로 경멸,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노화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 문화에서 노인 공경에 대한 높은 기대치
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통념이 반드시 현대의 

더 큰 긍정적 존중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시사한다. 즉 노화에 대한 태도 및 노화에 대해 
인식하는 양상이 단순한 동서양의 구분으로는 설명
이 충분하지 않으며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APQ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에 맞는 타당화된 척도로 노인 스스로가 
노화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노화 지각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APQ를 타당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국
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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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PQ) developed by 
Barker et al. (2007), which measures perceptions of an individual's aging experience across multiple 
dimension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350 older adults aged 60 and above identified 25 items 
and seven factors (timeline chronic, timeline cyclical, consequences positive, consequences negative, 
control positive, control negative, and emotional representation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410 older adults further validated this 7-factor, 25-item model. In 
addition,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K-APQ and other relevant measures, including 
attitude toward aging (ATOA),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Korean Version of Aging Perceptions Questionnaire, aging, aging perception, aging 
awareness, attitude toward own aging, depression, quality of life


